
어느덧 6 월도 중순으로 들어갑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빨라져서 뒤돌아보면 한달이, 또 돌아보면 

2 달이 소리 없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코로나로 힘들어 하던 시절도 이제는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어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하는 

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공부하며 제과 제빵을 만들어서 

계속하여 노인들을 봉양하고 있습니다.  기특하지요.  만두도 피자도 과자도 여러가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윗동네 소식은 좀 힘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들 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건강을 많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의원에 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지혜롭게 치료를 해 주셔서 기침이 80%는 떨어진 것 같아요. 계속하여 침 맞고, 한약을 

먹고 일주일 2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기침이 많이 안 하게 되어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 달 정도는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엄청 

바쁜 생활들을 감당하며 모든 일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요.  저희 모든 식구들도 다들 

바쁘게 현지와 이곳을 오가며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ㅅ ㅈ 동산의 일들도 계속하여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강사님들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원장님 건강을 위해서 ㄱ ㄷ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정말 공기도 좋고 새로 지은 건물은 정말 좋습니다.  한 번씩 오셔서 함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름이 되어 숲이 우거지고 냇물도 계속하여 흘러 나가고 있어서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항상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은 힘을 다해 잘 감당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삘릴리 삘릴리 소리를 울립니다.                    6.2025     – 이전세/옥소리 드림 

 


